
나노장섬유 기술 민간기업에 이전
화학연구원, 2012년 2월까지 파트너 선정 … 탄소섬유에도 적용 가능

한국화학연구원은 이재락 박사팀이 30여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<나노․마이크로급 장섬유 제조기술>을

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12월7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월24일 발표했다.

화학연구원은 민간기술거래기업 세종기술거래소와 함께 기술설명회와 기술실사, 기술이전 입찰 및 협상 등

을 통해 2011년 2월 기술이전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은 기술을 전수받아 섬유제품을 생산하게 된

다.

이전기술은 다양한 액체 전구물질(Precursor)을 노즐로 방사해 나노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섬유를

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일반섬유나 탄소섬유, 기능성 섬유 등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난

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화학연구원 관계자는 “섬유방사 관련특허 12건, 탄소섬유 관련특허 10건, 리튬전지 응용특허 6건 등 36건의

특허가 패키지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섬유소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커버하는 기술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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